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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최태원 회장에 무게 실리나?
검찰, 손길승 회장 구속 장 … 점진적 세대교체로 경 권 승계 전망

검찰이 1월8일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<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> 등 혐의로 구속 장을 청구

함에 따라 최태원 SK 회장 출감 이후 차츰 안정돼가는 듯 하던 SK그룹이 또다시 위기에 빠졌다.

오너인 최태원 회장이 2003년 9월 출감 이후 차츰 경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경 권이 

취약한 상태에서 그룹의 총수이자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손길승 회장의 구속이 임박함에 따라 SK호는 또 

한 번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됐다.

손길승 회장이 구속되면 수감기간의 장기화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SK그룹은 손길승 회장의 구

속을 계기로 차츰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으로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.

SK그룹은 1998년 최종현 회장 사후 다른 그룹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오너와 전문경 인의 파트너십 

경 체제로 운 돼 왔다.

아직 준비가 덜된 재벌 2세인 최태원 회장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경험 많은 전문경 인인 손길승 회

장이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최태원 회장을 이끌어 주는 경 형태 다.

당초 손길승 회장은 1998년 SK그룹 회장직에 취임할 당시만 해도 1-2년 정도만 그룹 회장직을 수행한 뒤 

최태원 회장에게 자리를 물려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경 권 승계 작업이 늦춰지면서  

5년 넘게 그룹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.

그러나 2003년 초 갑자기 SK 사태가 터지면서 Two Top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손길승 회장의 

구속 위기로까지 사태가 악화되면서 파트너십 경 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.

SK는 표면적으로는 손길승 회장이 구속되더라도 구속기간이 3-4개월 이상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지금의 

파트너십 경 체제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. 최태원 회장은 아직 준비가 안됐고 손길승 회장

을 대신할 만한 마땅한 전문경 인도 없어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.

황두열 SK 부회장,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등 원로급 전문경 인이 있기는 하지만 나설 수 있는 계제가 

아니라는 것이 SK 안팎의 시각이다.

그러나 SK 내부와 업계 전문가들은 시기가 문제일 뿐 손길승 회장이 구속된다면 구속기간의 장기화 여부와 

상관없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SK텔레콤 부사장, 최창원 SK케미칼 부사장 등 오너 일가가 실권을 행사하며 

서서히 손길승 회장의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.

손길승 회장의 구속은 SK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루어왔던 세대교체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SK는 크게 손길승 회장으로 대변되는 원로급 전문경 인 그룹과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한 신진그룹이 양

축을 이루면서 운 돼 왔다.

최종현 회장 사후 SK를 이끌어온 원로 경 인들은 어차피 언젠가는 최태원 회장  등 신진그룹에 경 권을 

넘겨주어야 하는 운명이었으나 손길승 회장의 구속으로 시점이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.

SK 내부에서는 손길승 회장이 구속되더라도 당분간 그룹 회장직은 유지하겠지만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

것으로 보고 있다. SK 고위관계자는 “최태원 회장으로의 경 권 이양은 어차피 대세이며, 최대원 회장도 항소

심에 계류중이어서 입지가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좋든 싫든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중심이 된 경

진에 의해 운 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최태원 회장의 경 일선 복귀와 함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 유정준 SK 전무, 장동현 SK텔레콤 재무기획

팀장 등 오너 일가의 신임을 받고 있는 신진그룹이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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